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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사용  

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김창식 심의관, 신민철 사무관

(044-200-2132, 2135)

이낙연 국무총리,「루훗 빤자이딴」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 접견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.19(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루훗 빈자르

빤자이딴(Luhut Binsar Pandjaitan)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을

접견하고, 한-인도네시아 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

했습니다.

※ 루훗 조정장관은 금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후속조치

차원에서 2017.12.19.(화)-20(수)간 방한했으며, 해양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

교통부, 에너지광물자원부, 해양수산부 및 관광부 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

부총리급 직위

□ 이 총리는 올해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이 이루어지고

이 계기에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

양국관계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말하고,

ㅇ 아세안의 핵심국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정치,

경제, 방산, 사회·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

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

※ 인도네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(아세안) 인구·총생산·면적의 40%를 점유

※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해외투자, 첫 플랜트 수출, 첫 해외 유전 개발

대상 국가로서, 현재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제3위 투자국(2016년 누계

142억불) 및 제4위 교역대상국(2016년 149억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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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 총리는 특히 에너지·해양수산 등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분야를

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

있도록 루훗 조정장관의 관심을 당부했으며,

- 루훗 조정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

조코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.

□ 루훗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발전 잠재력, 한-인도네시아 관계

발전방향,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력의지에 대한 이

총리의 의견에 공감과 감사를 표했습니다.

ㅇ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의 안정적 경제성장 현황을 설명하고, 국가발전을

위한 지도층의 열망과 의지를 소개하면서 기술 강국인 한국과 연구개발,

다양한 기술개발 및 이전, 해양폐기물 처리, 도서지역 개발, 신재생에너지,

인프라, 방산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.

□ 이 총리는 앞으로도 양국 간 정상교류와 더불어 전문가 교류가 계속

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, 루훗 조정장관이 언급한 협력 분야에서

양국 관계부처 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

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했습니다.


